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 문제를
유쾌하고도 예리하게 꼬집은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이소영 작가 신작!

한국과 프랑스에서 그림책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소영 작가의 신작이 출간되었다. 세련된 

색감에 풍부한 표정의 캐릭터들이 유쾌하게 펼치는 이야기 속에는 뼈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 모든 

걸 편리하고 빠르게만 맞춘 시스템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결국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에게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우회적으로 보여 준다. 제목부터가 반전인 이 그림책이 던지는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 더

불어 사는 것에 중요함 등의 다양한 메시지를 아이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 깊

이 생각을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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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박사의 기발한 해결책! 모두가 만족할까요?

뭐든 척척 해결하는 오!박사. 박사는 전화기, 컴퓨터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못 푸는 일이 

없다. 게다가 빠르고 정확하게 싹 다 해결한다니. 이 소문은 금세 팔십억 지구 사람들은 물론, 고충을 

겪고 있는 지구상의 동물들에게도 쫙 다 퍼졌다. 겨울잠을 못 자는 곰과 마르모트, 개구리는 잔뜩 지

친 모습으로 오!박사를 찾아온다. 지구온난화로 먹이가 사라지고, 습한 날씨에 온몸에 곰팡이가 생겨 

괴롭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오!박사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각자에게 약 처방을 한다. “자, 간단합

니다! 겨울잠을 부르는 알약을 드리죠!” 심지어 ‘날이 더우니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다. 줄줄이 찾아

오는 동물들에게 내리는 처방은 다 비슷하다. 더워진 날씨에 흰색 털이 갈색으로 변한 흰올빼미에게는 

초강력 화이트 염색약으로 깃털을 염색해 준다. 또 모래알 온도의 급상승으로 암컷만 부화하는 거북알

을 위해 ‘알전용 냉장고’까지 만들어 준다.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크릴새우가 죽자, 먹이가 사라져 배

고파 하는 고래를 위해 작은 크릴새우 하나 하나에게 산소통을 달아 살린다. 뜨거운 날씨 때문에 피부

가 갈라진 코끼리에게는 물광팩과 팩 전용 자판기를, 북극곰에는 충분한 먹이라면서 바다표범 맛 통

조림을 보낸다. 이 모든 게 기발하게 고민을 싹 해결해 주는 듯하지만 더욱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무한 

반속 악순환에 말려든 느낌이다. 결국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던 지구가 오!박사에게 연락을 한다. 

“헉헉, 도와주세요. 기운도 없고 너무 뜨거워요!” 역시나 오!박사는 아주 가볍고 경쾌하게 지구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또 간단하다고 말하며 자기만의 처방을 내린다.

오!박사의 처방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각자의 모습이 보인다. 근본적인 해결은 뒷전으로 한 채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과 편의성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지.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며 

지구의 심각한 미래를 외면하진 않는지 찬찬히 생각하게 만든다. 쉽고도 재미난 구성으로 아이들에게 

가볍게 다가가는 이야기지만 그 주제만큼은 깊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함께 사는 동식물을 두루

두루 살피며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풍부한 표정과 세련된 색감이 돋보이는 그림체

주제에 맞게 더워지는 지구를 표현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열감이 도는 주황 톤으로 진행이 된다. 이에 

연두, 파랑, 노랑 등의 밝고 가벼운 색들이 조화롭게 어울린다. 가볍고 밝은 색들이지만 보는 내내 덥고 

뜨거워지는 느낌이다. 여기에 익살맞고 풍부한 표정의 등장인물들은 각상황들을 더욱 실감 나고 재미

나게 표현한다. 눈과 입 모양, 익살맞은 몸동작 등으로 힘들고 억울한 느낌을 최대한 전달한다. 각 장마

다 분할되고 확장되는 반복적인 리듬을 갖는 다양한 형식의 구성은 이야기를 더욱 생동감 있고 속도

감 있게 진행 시킨다. 또 앞뒤 면지에 딸깍딸깍 카운팅 되는 지구의 남은 시간을 표현해 더욱 긴장감을 

준다. 

이소영

한국과 프랑스에서 그림책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는  『안녕, 나의 루루』, 『괜찮아, 나

의 두꺼비야』, 『겨울*』, 『여름,』 등이 있습니다. 매주 나오는 집안 쓰레기양에 아연실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다양

한 환경 문제들이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도 체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을 사 마시는 세상이 올 거란 선생

님 말씀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걸 미래에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어린이들을 보며 저를 포함한 어른들

이 환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질문해 봅니다. 환경을 위해 많은 운동가, 연구자, 사상가들이 노력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만, 여전히 눈앞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인간 중심적으로 생활합니다. 이 책은 환경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과 자세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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